
HOME 민주노총 생명안전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8월 17일 시동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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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희망버스 포스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55일 차가 되는 8월 17일, 전국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55대의‘8.17 아리셀 희망버스’가 화성으로 모일 예

정이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희망버스 제안서에 “그동안 희망버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절박하게 투쟁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55일째인 8월 17일(토)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55대를 전국 곳곳

에서 출발시키고자 한다”라고 선언했다. 2011년 한진 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린 희망버스가 아리셀 참사 유가족의 요구를 우

리 사회의 요구로 함께 외치고 관철하고자 26번째 시동을 건다는 취지다.

희망버스 계좌는 농협 352-0294-8494-13(문정현)이다. bit.ly/817아리셀희망버스 링크를 통해 희망버스 참여 조직을 시작했다. 희

망버스는 8월 17일 오후 1시 아리셀 폭발사고 현장 추모행동, 15시 화성시청 추모행진, 추모제 등의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내일(1일)에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과 교섭 촉구를 위한 직접행동에 유족들이 또다시 나설 예정이다. 8월을 에스

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 관 구속과 교섭 재래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경찰청, 박순관 거주지에서 시작하게 된다.

유족들은 내일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오후 1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지지부진 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라고 촉구할 예정

이다. 수사 과정의 브리핑 요구와 함께 증거 인멸과 조작의 정황과 우려가 있음에도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의 구속 수사

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후 3시 용인시 소재의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의 거주지를 찾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tel:352-0294-8494-13
http://bit.ly/817%EC%95%84%EB%A6%AC%EC%85%80%ED%9D%AC%EB%A7%9D%EB%B2%84%EC%8A%A4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내일(8월1일) 있을 직접행동을 준비중이다. 

23번째 시민추모제에서는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 소장은 “분하고 원통한 심정의 유가족에게 회

사의 행태가 모두를 분노케 한다. 구의역, 태안화력, 오송, 이태원 등 연이은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 위험의 외주

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이제는 정말로 바꿔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주노동자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파견 노동자라서 일터에서 쓰러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마음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 ‘단장지애’라는 말을 아시는

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고사성어다. 이런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같이 해야 이

겨낼 수 있다. 이 자리에 회사, 화성시 관계자가 있는가? 없다.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위로했다.

지민주 문화노동자가 다시 시민추모제를 찾아‘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두곡의 노래와 이

야기로 유가족, 추모제 참가자들과 함께했다.



김정한 운영위원장 (수원녹색당) “23명의 우주가 별이 된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기억하고 추모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는. ‘연이은 참사가 언젠가는 내가 맞이할 참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어떤 색깔의 리본을 만들어야 할

까? 그 어떤 참사가 나와 우리를 비껴갈 수 있을까? 엄마를 찾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나

의 마음을 다진다”고 했다.

고 강금복, 강금복 님 유족 강영남 님은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기초적인 안전교육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

는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유족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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